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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3. 2. 23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반도체 핵심품목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’18년 34.4%에서

’22년 24.9%로 9.5%p 감소하였음
(2.23일 매일경제 ｢‘소부장자립’ 선언 4년... 반도체부품 日의존도

되레 커져｣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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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내용

□ 전자부품 수입액의 일본 비중이 ’18년 9.6%에서 ’22년 11.8%로 증가
하는 등 반도체 핵심부품의 일본 의존도는 오히려 증가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소재부품장비 통계 상 ‘전자부품’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(KSIC)에
따라 가공된 분류로, 특정 업종이나 품목을 대표하지 않음

ㅇ ‘전자부품’ 내에는 반도체 및 반도체 부품 외에도 가전, 통신장비,
음향기기 등 다양한 전자제품의 부품을 포함하고 있어, 반도체
핵심품목 통계로 보기 어려움

□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관련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’18년
32.6%에서 ’22년 21.9%로 10.7%p 감소하였음

ㅇ 특히,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수입액의 일본
비중은 ’18년 34.4%에서 ’22년 24.9%로 9.5%p 감소하였음

※ 문의 : 김종주 산업공급망정책과장(044-203-4910) 황채은 사무관(4913)
이규봉 반도체과장(044-203-4270) 유소영 사무관(4273)


